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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아‧태지역 국가들과 해양디지털화를 논하다

- 필리핀 등 18개국과 함께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연수회’를 11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연수회’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수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8개국의 해사분야 공무원들과 오마르 에릭슨(Omar
Frits Eriksson)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부사무총장, 시트키 우스타오글루
(Bekir Sitki Ustaoglu)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 및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시행 중인 한국형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를 소개
하고, 차세대 전자해도 등 해양디지털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해양디지털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해 해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바다내비게이션 등 우리 선진 해양디지털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 연수회 개최

□ 개 요

 ㅇ (일시/대상) ‘22.11.2(수) ~ 11.4(금), 온라인 화상회의 / 총 18개국*

   *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티모르 등

ㅇ (주관)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공동

<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연수회 추진 배경 >

 ▪ IMO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e-Nav 역량강화 목적으로 창설(‘18)

 ⇒ 한국형 e-Nav 시행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Nav 및 해양디지털 도입 촉진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韓 → IMO 10만불 TC재정 지원), 총 3회 개최(’18, ‘19, ’21년)

□ 주요 내용

ㅇ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한 한국형 e-Nav 사업 소개 등

ㅇ 아태지역 국가 현황 발표 및 국제 해양디지털 기술* 동향 공유

   * S-100 전자해도, 웹기반 해사안전정보 공유체계, 및 해사자원명(MRN) 등

< 연구회 일정 >

일자 시간 주요 내용

11.2(수)

16:00~16:30 • 개회사(해수부·IMO·IALA)

16:30~17:00 • e-Navigation 소개 및 국제동향

17:00~17:15 • S-100(IHO 범용 수로정보 표준) 소개

17:15~18:00 • 한국형 e-Navigation 등 국제 해양디지털 기술 공유

11.3(목) 16:00~18:00
• 아태지역 국가 해사분야 현황 발표

11.4(금)

16:00~17:00

17:00~17:30 • 해사안전정보 공유체계*(APP WEB 등) 소개
 * 기상정보 등 해사안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17:30~18:00 • Q&A 및 폐회사



참고 2  제1회 역량강화 국제 연수회

한국형 e-Nav 소개 오마르 에릭슨 IALA 부사무총장

외국참가자간토론(피지해사청George Vulakoro, 동티모르해사수송국Pascoela Maria Da Silva )

기념사진


